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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승이 물었다. 
“학인은 먼데서 왔습니다. 원컨대 화상께서
가리켜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겨우 문에 들어섰지만 손살 같이 얼굴에
침을 뱉어 주리라.”

問 學人遠來 請和尙指示 師云 콊入門便好
驀面唾

선사들은 수많은 말을 하면서도 막상‘그
것’에 대해서는 왜 꼭 이렇게 지시하는 것일
까? 황벽 스님도 임제 스님에게 주장자 3타를
내렸을 뿐이다. 눈 뜬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것이 오히려 바르게 가리킨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 납자가 여기에 대하
여 평을 하자면, “너무 쉬워서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겠다.
선사들은 빈(賓)에게 감정이 없다.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자비심만 있을 뿐이다. 때로
는 찾아오는 사람의 발목을 부러뜨리고, 혹은
손가락을 자르고, 혹은 암흑에 가두어두기도
하지만, 깨어난 사람들은 한결 같이 스승의 은
혜를 평생 잊지 못했다. 멀쩡한 바보로 일평생

사느니 깨어난 불구자로 한평생 사는 것이 훨
씬 다행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즉시 절단하는 한 가닥의 길입니
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회남에서 오는 배는 도착했는가?”
학승이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야아, 기쁘다. 도착했구나.”

問 如何是直截一路 師云 淮南船子到也未
云學人겘會 師云 且喜到來

회(淮)는 하남성(河南겛)의 동박산(桐迫山)
에서 연원(淵源)하는 강의 이름이다. 그 남쪽
을 회남(淮南)이라고 하고 북쪽을 회북이라고
한다. 아마도 회남에서 조주(趙州; 지역명)에
오는 길에 뱃길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질문자가 처음 방문한 자이거나 절

에서 참선만하는 납자(衲子)라면 회남에서 오
는 배가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조주 선사도 그것을 안다. 조주 선사
는 학인을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스스로 알게
한 것이다.  
직절일로는 직절일구(直截一句)를 말한다.

직절일구는‘즉시 끊어내고 들어가는 한 마
디’이다. 일체를 단번에 끊어내고 성인의 경
지에 확 들어가는 한 마디, 오랫동안 본신(本
身)을 잊어버리고 중생으로 살아가던 삶을 청
산하고 단번에 부처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단 한 마디를 하라하면 그것이 무엇일
까? 
조주 선사는 학승에게 회남에서 오는 배가

도착했느냐고 물었다. 학승은 당연 모르고 있
으므로“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때
조주 스님은 대환영의 박수를 치면서, “야아,
네가 이제 저 언덕에 도착했구나. 반갑다. 납
자여!”라고 말한 것이다. 조주 선사는 학승이
스스로 체험 속에서 그 답이 나오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 납자가 평을 하자면.

“허, 그렇게 돌아오면 될 것을…”이라고 하겠
다. 

학승이 물었다. 
“조사가 인도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왜 절에 와서 나를 욕하는가?”
학승이 물었다. 

“제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절에서 그대를 욕할 수 없어.”

問 如何是西來意 師云 因什졟向院裡罵老僧
云學人有何過 師云 老僧겘能就院裡罵得?黎

절에 와서는 조용히 뜰을 구경하고, 간혹 스
님을 만나면 공경히 합장하되 비굴해서는 안
된다. 할 일이 보이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울
력에 동참해야 하고, 누가 삼보를 훼손하려고
하면 앞장서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절에
와서 조용히 걷고, 예배하고, 일하고, 청수(淸
水)를 마셔보라. 문득 그대가 곧 부처임을 깨
달을 것이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산을 내려오
면 그대는 천하를 얻은 것 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사가 그대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그 외에 선사에게 뭘 물으면 선사
를 욕하는 것이다. 적어도 선사들은 객에게 그
런 것을 묻지 않지 않는가. 

거미는 자유가 없다. 그의 생존 자체가 거미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미줄은 그물이다. 물론 그 거미줄 위는 그의 삶을 가능
케 하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거미는 그 삶의 조건 속에 가두어져 있
다. 
우리 인간들의 삶이 저 거미와 얼마나 다를 것인가? 거미줄, 그물

망, 이를 영어로는 넷(net)이라 부른다. 우리는 그 넷 위에서 살아가
지 않을 수 없다. 핸드폰, 인터넷, 그리고 마침내는 SNS라 부르는 최
첨단의 통신망까지. 긍정적인 기능도 적지 않다. 마침내 세상이 바뀌
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들이 인간을 늘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어쩌면 우리들은 그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어딘가로부터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는 종속변
수가 되어버린 것은 아
닐까. 마침내 우리는 자
신을 잃어버리고 말았
다. 문제는 우리가 고독
할 줄 모른다는 데 있
다. 고독, 그것은 죽음
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삶에 이르는 약이다. 
오늘날 진정으로 구

도자가 있다면, 그는 이
러한 그물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일 것이다.
인터넷으로부터, 휴대
전화로부터, 그리고
SNS의 그물 밖에서 노
니는 한 마리 고기처럼
말이다. 자유인은 고독한 자이고, 고독한 자는 구도자다.  
고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 고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길이 어디로 향
해 가는 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현대사회라는 이 지독한 풍토(風
土)가 주는 병들은 고독을 통해서 치유해야 한다. 고독만이 치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치유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아 보인다. 어디에서고,

누구에 의해서도, 이 고독을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우리 부처님만이 고독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셨다. “너희들 비
구도 자신을 의지처로 하고 자신에게 귀의할 것이며 타인을 귀의처
로 하지 말라. 또 진리를 의지처로 하고 진리에 귀의할 것이며,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강기희 옮김, 〈붓다의 마지막 여로〉) 
이 말씀은 열반을 앞에 둔 부처님께서, 그의 열반 이후에 교단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요
즘 말로 하면, ‘유훈통치’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래는‘비구의 모임은 내가 지도하고 있다’든가, 혹은‘비구의
모임은 나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 일은 결코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부처님께서 일찍이

설해주신 가르침에 귀의하여 우리 스스로 길을 찾고 만들어 가라는
말씀이셨다. 부처님조차도 의지하지 말라는 금언이다. 부처님께서
‘홀로결사’의 주창자가 되신 까닭이다.   

너무쉬워서어려운것이다
석우스님의

조주록선해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자신에게 귀의하라 〈대반열반경〉

무불선원선원장

경전공부

박재완 기자의불교사진이야기

고요 속으로 떠난다. 의심할 수 없는 고요
속으로. 벗어놓은 몸이 그 동안의 이름과 기억
을 태운다. 이름 몇 자와 한나절만에 다 타버
린 기억. 고요 속으로 떠나는 이는 그게 다였
다고 말한다. 

이별이다. 나는 나의 길이 있고, 너는 너의
길이 있어서 오늘 이 순간이 슬프고, 나는 네
가 될 수 없고 너는 내가 될 수 없기에 남아 있
는 날들은 안타깝다. 눈물로 읽어 내린 조사
(弔辭)도 밤새 촛불 밑에서 쓴 만장도 모두 남
아있는 우리를 위한 것일 뿐. 고요 속으로 떠
난 이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누군가 또 고요 속으로 떠났다. 밤하늘엔 달
이 하나. 무슨 뜻일까. 달빛 아래 숲이 하나. 무
슨 뜻일까. 그는 이제 알았으리. 고요 속에서. 동국대인도철학과교수

입적(入寂)

그물망으로부터자유로워야구도자

가르침에귀의스스로길찾아야

김호성교수의

에세이 경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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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이제는법당연등설치도버튼하나로해결하세요.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天上곢굯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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